
국외출장결과보고서

구 분 내   역

출장자 소속 글로벌전략연구본부 성명 한덕훈 직급 연구위원

출장목적
(중복선택 

가능)

 ■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 국제행사 주최  ■ 국제행사 참가

 ■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 세미나, 교육, 훈련  ■ 기타(업무협의)

관련사업
(예산항목)

 m 출장목적 : FAO 청색 어항 이니셔티브 전문가 국제 워크숍 및 역량 강화교육 참석 (※ FAO

로부터 초빙됨, 숙박비, 항공료 제공됨. 상기인은 2021년부터 FAO 청색어항 

이니셔티브에 전문가 및 한국 focal point 로 참여해옴)

  - 한덕훈 연구위원 : “한국의 해외 어항개발의 현황과 국제협력 시사점-가나, 세네갈 사례 중
심으로” 발표 및 토론, 2일차 세션 좌장(잠정), 3일차 향후 협력 방향 논의 

   m 관련사업
  - 「해양수산 학연 연구 사업 (FAO 청색 어항 이니셔티브 협력)」(일반사업)

사업 계획 상 예산 반영 여부  ■ 반영  □ 출장지 대체  □ 해당없음(수탁)

공무
항공마일리지 

활용계획

성명 보유 마일리지 활용계획 미활용 사유

한덕훈 51,000 활용

해당 있음
(주최 측은 이코노미 
항공권 제공하나, 4만 

마일리지 차감사용하여 
업그레이드함)

출장기간
2025.02.08(일) ~ 2026.02.14(토)

(5박 7일)
출장지 스페인(비고)

출장일정

일자 방문지 주요업무* 항공편

02.08(일)
한덕훈

연구위원 

부산(07:55) →

인천(12:10) → 

마드리드(22:1

5)  → 

비고(23:35)

이동(항공 및 차량)

KE 1404

KE 0913 (업그레이드)

IB 0473

02.09(월) 스페인 비고

● 오전/ 10:30~13:30
 - FAO 전문가(가치사슬팀) 
업무협의 
- 청색어항이니셔브 워크샵 구성 
협의 (스페인 비고 항만청 참여)
 ● 오후/ 15:30~18:00
- 유럽어업통제감시청(EFCA: 
European Fisheries Control 
Agency) 업무협의 
- 유럽어업통제감시청의 유럽 
해역에서의 감시활동 및 
아프리카 등 제3국과의 협력 
현황 및 사업

02.10(화) 스페인 비고

<워크숍+교육 1일차> 
● 오전/ 09:00~14:00
 - 청색어항의 이행, 필요성, 
통합적 접근법과 계획 
 - 이해관계자 그룹의 기대와 



요청의 반영 방법
 - 어항 인프라의 해양생물 
다양성과 청색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오후/ 15:00~17:30
 - 청색어항과 어네지 효율, 
자연기반해법, 부잔교 등 인프라 
문제 협의 
 - 어항의 친환경 인프라 및 지
속가능성

02.11(수) 스페인 비고

<워크숍+교육 2일차> 
● 오전/ 09:00~14:00
 - 스마트 어항: 디지털화, 자동
화, 저비용 해법과의 관계
 - 어항 관리 및 지속가능한 블루 이코노미
 - 해외 어촌어항 개발 협력 논의
● 오후/ 15:00~17:00
 - 필드트립 : 비고 항구 및 배후부지  
 - 효율적 시장관리 방법, 수산물 양
륙 등 어시장의 디자인과 활동 
  

*한덕훈 연구위원 :  
“한국의 해외 

어항개발의 현황과 
국제협력 시사점-가나, 
세네갈 사례 중심으로” 

발표 및 2일차 세션 
좌장으로 참여

02.12(목) 스페인 비고

<워크숍+교육 3일차> 
● 오전/ 09:00~15:00
 - 어항 및 어시장, 유통가공업
체 방문
- 중규모, 소규모 어항 방문과 
청색어항 컨셉의 적용가능성 조
사  

<관계자 면담 및 업무 자문 
회의>

● 오후/ 15:00~18:00 
 - 청색어항 교육아카데미, 
E-Learning 코스 개선 등 오픈 
포럼 형태 
- 아시안 청색 어항 가이드라인 
현황 협의      
 - FAO 관계자 면담
 - 청색 어항 이니셔티브 사업 
향후 로드맵 논의

02.13(금)

02.14(토)

한덕훈

연구위원

비고(16:50) → 

마드리드(21:2

5) → 

인천(19:35) → 

부산(20:45)

● 오전/ 09:00~11:00
 - 아시아, 중남미 해양수산 전
문가 업무협의  
- 2025 해양수산국제협력컨퍼런
스 결과 공유 및 향후 사업 협의 
등 
 
● 오후: 이동(차량 및 항공)

UX 7317

KE 0914

KE 1409

출장경비

성명 경비총액 경비 부담기관 특이사항**

한덕훈 약 1,890,000원 KMI

1) 항공료 : 주최 측 

제공

2) 일비 및 식비(나등급 

기준)



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 ))
업무유형

 ■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 국제행사 주최  ■ 국제행사 참가
 ■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 세미나, 교육, 훈련  ■ 기타 ( 업무협의 )

업무①  02.09.(월) FAO 관계자 회의 및 유럽연합 전문가 업무협의 

수행계획 

 ▫ FAO 가치사슬팀 업무협의 (10:30~13:30) 
  - 참 석 자 : 한덕훈 연구위원, Jose Estors(FAO), Leon(유럽어업통제감시청), 스페인 비고 항만청 
  - 아젠다: 청색어항 이니셔브 워크샵 구성 및 진행 세부 고려 사항 업무 협의
     
 ▫ 유럽연합 어업통제감시청(EFCA) 업무협의 (15:30~18:00)
  - 참 석 자 : 한덕훈 연구위원, Leon(유럽어업통제감시청) 등 
  - 아젠다: 유럽연합 어업통제감시청의 유럽해역에서의 감시활동 및 아프리카 등 제3국
과의 협력 현황 및 사업 업무협의 

수행결과

▫ 유럽연합 어업통제감시청(EFCA) 업무협의 (14:30~17:00)

  - 참 석 자 : 한덕훈 연구위원, 낸시 스틸(EFCA 청장), Leon Bouts(유럽어업통제감시청 감시팀장), 
헨더슨 (감시부팀장) 등 
  - 논의결과: 유럽연합 어업통제감시청의 유럽해역에서의 감시활동 및 아프리카 등 제3
국과의 협력 현황 및 사업 업무협의 
- 논의사항: 유럽어업 감시청은 유럽 주변의 해역에서 유럽 선박 및 제3국 선박의 조업

을 감시하고 단속하는 업무만이 아니라, 서부아프리카, 대서양, 지중해 및 흑해, 인도양
까지 유럽 어선들이 조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면 현지 도서국, 연안국과 공동협정을 맺
고 공동단속활동을 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대서양권역, 지중해 및 흑해 권역, 인도양 
권역, 아프리카 권역 등으로 구역을 나누고 업무분장을 세분화하였음. 최근 아프리카와 
인도양에서 IUU어업 관련 대응 활동이 다양해 지면서 관련 사건을 감소하는 추세이지
만 어선을 활용한 해상범죄활동 즉 밀수, 불법이민, 마약밀매 등의 범죄가 상존하기 때
문에 많은 역량을 이에 투입하고 있음. 

- 한국과는 과거 2013-2014년 IUU어업 사례가 있을 때 EU 해양총국을 통하여 협력을 
한 것으로 사료되고, 2025년 가나에서 개최된 WMU-KMI IUU어업 대응 캡피쉬 교육훈
련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협력사업을 통하여 앞으로도 많은 성과를 공동으
로 창출하기를 희망하고, 특히 아프리카 관련 사업은 EFCA에서도 확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시기를 희망함. 

 - 5박 7일 : $609 

3) 숙박비: 주최 측 제공

4) 기타

 - 로밍비 : 10만원

 - 여행자보험 : 10만원

 - 선물구입비 : 25만원

 - 회의비 : 55만원

 - 차량 임차료 : 

해당없음



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 ))

업무②  02.10(화) 청색어항이니셔티브 워크숍 및 교육훈련

수행계획

▫ 워크숍 1일차 (FAO가치사슬팀 업무협의 (09:00~17:30) 
  - 참 석 자 : 한덕훈 연구위원, Jose Estors(FAO), Yolanda (FAO), Blasi Caballo (FAO), 아프리카, 
아세안, 중남미 공무원 및 전문가 등 
  - 아젠다: 청색어항에 대한 통합적 필요와 이해, 계획 절차 
     [오전 : 강의+포럼/ 09:00~14:00]
    - 청색어항으로 이행, 필요성, 통합적 접근법과 계획 
    - 이해관계자 그룹의 기대와 요청의 반영 방법
    - 어항 인프라의 해양생물 다양성과 청색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오후 : 강의+토론/ 14:00~18:00]
     · 청색어항과 어너지 효율, 자연기반해법과의 연계, 부잔교 등 인프라 적정성 
     · 어항의 친환경 인프라 및 지속가능성

수행결과

▫ 제7차 FAO 청색어항이니셔티브 워크숍 1일차 (FAO가치사슬팀 주관 (09:00~17:30) 
  - 참 석 자 : 한덕훈 연구위원, Jose Estors(FAO 선임수산관), Yolanda Omana(FAO 수산관), 
Isabel Artime Garcia (스페인 농업수산식품부 수산차관), Ruben Marin Gallego 비고항만청장, Ady 
Candra 인도네시아 어항국장, Nabil Anwari 모로코 수산국장, Mikah Nyaberi 케냐 뭄바사 어항인
프라국장(전 뭄바사대교수), Gabriela Navarro 아르헨티나 수산자원국 부국장, Prinith 투바코 콜롬
비아 수산국 팀장, Kailash Dunnoo 모리셔스항만국 팀장, Amed Khan 아프리카개발은행 재정관
(AfDB)등 아프리카, 아세안, 중남미 공무원 및 전문가 약 40명
  
  - 회의 아젠다: 개회세션(스페인 농수산부 및 비고항만 환영인사 기조연설), 본세션 (청
색어항에 대한 통합적 필요와 이해, 계획 절차)

1. 개회세션 
□ 개요
(Isabel 수산차관) FAO 주관으로 스페인 비고(Vigo)에서 개최된 제7차 블루포트 이니셔티브 워크숍 
참석자 환영함
(Ruben 비고항만청장] 비고항의 강력한 지원 의지를 표명하며, 블루포트 교육·조정센터 설립을 위



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 ))
해 재정적·기술적 지원 및 건물 제공을 약속함. 참여 항만 간 견고한 네트워크 구축과 경험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
(Jose FAO 선임수산관) 스페인 정부 및 관계 당국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이러한 지원은 청색어
항이니셔티브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언급함. 어항은 많은 연안 지역사회에서 경제·사회적 
중심이며, 식량안보와 고용 창출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

2. 지속가능한 항만의 목표와 전략 (기조연설 Ruben 비고항만청장)
□ 개요
- 어항을 경제·사회·환경적 차원으로 균형 있게 통합한 지속가능 발전의 동력으로 전환하고자 하며, 
2022년 승인된 「항만시스템 전략 프레임워크」이 3대 차원의 균형 발전을 지향하고 있음.
 -경제적 차원: 블루이코노미 성장 잠재력 활용 및 항만의 촉진자 역할.
- 사회적 차원: 일자리 창출 및 전문성 강화, 지역사회 서비스 확대.
- 혁신과 지속가능성은 모든 항만 정책과 운영을 관통하는 핵심 요소로 제시하고 있음.

□ 7차 BPI 워크숍의 핵심 주제는 어항 및 항구의 인프라이며, 인프라 계획은 이용자 및 지역사회
의 실질적 수요에 기반해야 하며, 사업 실패 방지를 위한 수요 중심 접근 필요함. 환경 고려, 에너
지 효율성, 기후위험 대응 회복력(resilience)을 통합한 설계 필요성 강조. 스페인은 항만 인프라 개
발에 관한 폭넓은 경험을 참가국과 공유할 의지를 표명함.

□ 스페인 및 비고항의 역할
스페인 어선단은 총 8,324척으로 유럽 최대 규모(총톤수 기준)이며 비고항은 블루포트 이니셔티브
의 선도 항만임.  비고는 연간 약 30,000톤의 신선 수산물 및 600,000톤 이상의 냉동 수산물 처리
하고 있음.  또한 4,000명 이상의 직접 고용 창출함. 갈리시아(Galicia)지역은 122개 어항을 보유하
고 있음. 이번 워크샵을 통하여 해양 지속가능성과 연안 공동체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
하고자 함.

□ 향후 과제
비고 교육·조정센터 건물 이전 및 운영 개시를 위한 구체적 일정과 단계 설정 (개소 계획, 재원 확
보, 거버넌스 구조 포함). 국제 참가자들을 스페인의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 “Puertos 4.0”과 연계하
기 위한 구체적 메커니즘 수립 계획 중 (공모 절차, 멘토링 체계, 연락 창구 지정 등). 

3. BPI 워크샵 주요 세션 (오전) 

강사: Wolfgang Hutter (덴마크 공대 교수), Nabil Anwari 모로코 수산국장, Ady Candra 인도

네시아 수산어항국장 등  

1) 2025년 국제 어항 가이드라인 개정

FAO는 1998년 보고서를 전면 개정한 어항 국제 가이드라인 최근 발표함. 어항은 일반 화물항

과 달리 위생, 콜드체인, 경매 시스템, 양륙 동선 등 특수성이 큼. 총 11개 장, 4개 부록(본편 

약 171쪽). 재난 회복력(Resilience), 유지관리, ICT·IoT 활용 내용 강화. 아르헨티나, 덴마크, 영

국, 미국 등 21명 전문가 참여함.  핵심 내용은 어항은 화물항과 설계 철학 자체가 다르며, 어

업 특화 운영 구조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임.



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 ))

2) 어항의 고유 운영 및 위생 요구

어선 양륙 방식은 수작업, 펌프, 크레인, 컨베이어 등 다양. 수산물 제품 흐름은 반드시 직선형

(one-directional)이어야 하며 교차 금지됨. 콜드체인 유지가 필수적이며 청정 해수·담수 공급이 

중요함.  선박·차량·인력 동선 분리 필요함.

3) 계획 수립과 이해관계자 협의

소유주, 어업협동조합, 지역사회, 정부와 심층 협의 필요. 확장·개량·신규 개발 단계별 전략 수

립. 어장, 어획량, 선박 규모, 경쟁항 분석 필수. 계획·설계·기초문서(Basis Statement) 작성 권장.

4) ICT 및 디지털화

1980년대부터 전자경매 도입. 온라인 경매 시스템으로 글로벌 참여 가능. 일부 종에 자동 등급

분류 시스템 적용. IoT는 운영 효율성과 행정 통합의 핵심 인프라임. 

5) 주요 해외 사례 (덴마크)

Fraserburgh어항 : 대형 선박 수용, 해상풍력과 공존. 선박수리, shiplift, 얼음공장, 경매장 통합.

부두 확장 및 수심 증설 등에 특징을 보유 

Thyborøn 어항 : 북해 인접 주요 어항으로 콜드체인 연속성 및 위생관리 강조하고, 효율성 기

반 가격 결정함

Lerwick 어항: 2020년 신규 경매장 건설. 이해관계자 협의 기반 설계.

Killybegs 어항 : 1,000m 이상 접안시설. 육상 제빙시설 없이 선박 자체 제빙 운영.

Axim 어항 : 해변 양륙 후 방파제 부두 시장시설 갖춘 구조적 전환함.

6) 지속가능 건설 자재 및 해양 인프라

(1)  주요 자재 특성

-사석(돌): 지역 조달 가능, 재사용 용이 -콘크리트·철근콘크리트: 내염성 확보 중요

-강재/스테인리스: 위생·구조적 유연성 장점, -알루미늄: 내구성 우수하나 생산 탄소발자국 고려 

필요 -아스팔트: 항만 재건 도로 포장 활용 -태양광: 에너지 효율 증대

(2). 덴마크 사례와 기후적응 전략

평탄하나 폭풍 영향이 큰 해안이 특징으로 “Build with nature” 전략을 적용하고 있음. 그레이 

인프라 + 생태공학 통합하여 콘크리트, 비생물·생물 요소에 대한 모니터링 수행하고 있음.

중량 자재는 운송 방식이 환경영향 결정함. 해상 운송이 육상 운송보다 유리한 경우 존재.

콘크리트 인공암초 vs 자연 암석 선택은 지역 조건 의존함. 내부 고강도 + 외부 생태친화층 

하이브리드 제안함. 

(3) 거버넌스 및 금융

조달에 지속가능성 기준 반영 필요하며 블루본드,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활용이 가능하다고 사

료됨.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명확한 기준과 모니터링 필요함.

(4) 결론적으로, 어항은 화물항과 근본적으로 다르며, 위생과 한 방향 동선 설계가 핵심으로, 

자재의 선택은 맥락 기반 접근이 필요함.  지속가능성은 경제·환경·사회 3요소 균형이 필요하



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 ))
고,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이 장기 경쟁력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여 어항의 

설계를 향후 추진해야 할 것임. 

4. BPI 세션 (오후14-18시)

본 세션은 해양공학의 기초 이론부터 지속가능한 항만 인프라 전략까지 폭넓게 다루었음. 파랑

은 바람에 의해 생성되며, 바람파와 너울로 구분됨. 특히 파군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프라중력

파가 항만 공진을 유발할 수 있음을 설명. 장주기파는 항만 형상과 결합 시 수위 증폭과 강한 

흐름을 발생시켜 운영에 장애를 초래하며, 단파 차단을 강화할 경우 오히려 장주기 공진이 악

화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음. 

설계 측면에서는 결정론적 접근에서 확률 기반 설계로 전환해야 함을 제시하고, 설계수명 동안

의 실패확률과 재현기간을 고려하며, 위험 제로는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두며 진행하였음. 월파

는 파고와 해수위의 결합 조건을 함께 분석해야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고,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 시나리오를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임.  프로젝트는 예비타당성, 기본설계, 실시설계

의 단계로 진행되며, 어항과 항만의 건설은 연안 표사 이동을 변화시켜 침식과 퇴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샌드 바이패스, 퇴적물 트랩, 수치모델링 등이 대응 방안으로 제시됨. 

부유식 구조물은 해수면 상승에 유리하나 적용 조건에 한계가 있고, 준설은 “적게 자주 시행”

하는 전략이 경제적·환경적으로 효율적임을 제시하였음. 인도네시아는 2045년을 목표로 블루이

코노미 기반의 에코어항 구축 전략을 추진 중임을 발표하였음.

업무③  02.11.(수) 청색어항 이니셔티브 워크숍 및 교육 훈련 참가 

수행계획 

 ▫ 워크숍 2일차(09:00~17:00) 
  - 참 석 자 : 한덕훈 연구위원(발표 및 토론자, 워크숍+교육 참가), Jose Estors(FAO), Yolanda 
(FAO), Blasi Caballo (FAO), 아프리카, 아세안, 중남미 공무원 및 전문가 등
  - 아젠다: 스마트 어항, 디지털화, 자동화, 저비용 해법 모색
    [오전 : 강의+토론/ 09:00~14:00]
     · 한국 해외 어항개발에 있어서의 사회적 접근법 (한덕훈 연구위원 토론 참여)
     · 한국 ODA로서 해외 어항 개발 시 최근 경향 및 사례
     · 어항 관리 및 지속가능한 블루 이코노미 
     · 해외어항 개발 협력 논의



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 ))
    [오후 : 필드 트립/ 15:00~17:00] 
     · 비고항, 어시장, 상업용항구, 배후 경제구역 방문
     · 효율적 시장관리 방법, 수산물 양륙 등 어시장의 디자인과 활동

수행결과

▫ 워크숍 2일차(09:00~17:00) (날씨 관계로 3일차에 모든 필드트립을 시행하고 2월11일(2일
차)에는 3일차에 계획된 향후 협력 논의를 포함한 모든 의제를 다루기로 함)
  - 참 석 자 : 한덕훈 연구위원, Jose Estors(FAO 선임수산관), Yolanda Omana(FAO 수산관), 
Isabel Artime Garcia (스페인 농업수산식품부 수산차관), Ruben Marin Gallego 비고항만청장, Ady 
Candra 인도네시아 어항국장, Nabil Anwari 모로코 수산국장, Mikah Nyaberi 케냐 뭄바사 어항인
프라국장(전 뭄바사대교수), Gabriela Navarro 아르헨티나 수산자원국 부국장, Prinith 투바코 콜롬
비아 수산국 팀장, Kailash Dunnoo 모리셔스항만국 팀장, Amed Khan 아프리카개발은행 재정관
(AfDB)등 아프리카, 아세안, 중남미 공무원 및 전문가 약 40명

- 2일차 워크샵 결과

1. Blue Ports Initiative 현재 진행 현황 및 향후 방향 협의

스리랑카, 상투메프린시페, 기니(코나크리), 콜롬비아가 신규 참여국으로 합류함. 본 이니셔티브

의 성공은 비고(Vigo)항, 참여국 정부,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 파트너기관, 국가들의 적극적 

참여에 달려 있음. Kisswise, Forum Océano,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EU 등과 전략적 협력체

계 구축도 논의함.

FAO 수산위원회(COFI) 등 국제회의서 회원국의 지지가 향후 공식 의제 채택과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함.

2. “Blue Port” 정의 및 KPI 개발

청색어항을 단순 규모가 아닌 사회·환경·경제적 기준에 따른 매트릭스로 정의하는 제안이 제시

됨. 국가 전략 이행을 평가하기 위한 핵심성과지표(KPI) 개발이 필수적임. KPI 개념을 작성하여 

회원국 의견 수렴 후, 작업반을 구성하여 구체화 예정. 완성 후 시범항에 적용하여 “Blue Port 

Plan” 수립 가능

3. 소통, 지식공유 및 역량강화

공식 웹사이트 업데이트 및 신규 콘텐츠 게시.

“우수사례 저장소(repository of good practices)” 및 “Who’s Who 디렉토리” 구축 추진. 홍보영

상 제작 완료. 디지털화, 지속가능성 등 주제별 웨비나 2개년 계획 초안 FAO가 준비 예정. 

4. 향후 논의 주제:

수산업에서의 여성의 청년과 고령층의 역할, 가치사슬 개발, 콜드체인 인프라 구축, 에너지 대

응 문제 등 

(상기 토론에 한덕훈 연구위원 참여하여, 어항의 인프라 측면도 자연기반해법고려 필요, 우수사

례의 저장도 중요하나 상호 전파를 위한 온라인아카데미 활성화, 수산업에 있어서의 여성어업

인의 기여가 중요하고 한국의 가나여성어업인 사업도 한 사례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향후 워크샵 진행 필요.. 콜드체인 어획후 가치사슬 제고 우수사례도 한 사례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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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력, 시범사업 및 재원조달

콜롬비아 투마코, 상투메프린시페, 인도 등에서 BPI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 중임. 아르헨티나는 

IMO의 GloLitter 프로젝트와 협력 제안. IMO 프로젝트, ALDFG(유실·폐기 어구) 사업과의 연계 

논의. 아프리카개발은행 등 금융기관이 잠재적 재원 제공 기관으로 언급됨.

5. 포용성 확대 및 어항 트위닝(Twinning)

성평등뿐 아니라 고령 인구 문제까지 포용 범위 확대 제안. 어항/항만 간 자매결연(트위닝) 프

로그램 도입 논의. 거버넌스, 콜드체인, 환경관리 모범사례 공유. 재원 확보가 주요 과제로 지

적됨.

6. 향후 워크숍 및 일정

차기 워크숍 주제는 미확정. 청정에너지를 활용한 어항설계 관련 출판물 3개월 내 발간 예정.

중국(5월), 인도네시아, 케냐 등에서 향후 대면회의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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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③  02.12.(목) 워크숍 및 교육 훈련 참가, FAO 관계자 업무협의

수행계획 

 ▫ 워크숍 3일차(09:00~15:00) 

  - 참 석 자 : 한덕훈 연구위원(워크숍+토론+교육 참가), Jose Estors(FAO), Yolanda (FAO), 
Blasi Caballo (FAO), 아프리카, 아세안, 중남미 공무원 및 전문가 등 
  - 아젠다: 거버넌스 및 자금 조달 / 아시안 청색 어항 가이드라인 설계
    [오전+오후 : 포럼+그룹 활동/ 09:00~15:00]
     · 중규모, 소규모 어항 방문과 청색어항 컨셉 적용가능성 인터뷰 및 조사  

 ▫ FAO 관계자 업무협의(15:00~16:00)  
  - 참 석 자 : 한덕훈 연구위원(주재), Jose Estors(FAO), Yolanda (FAO), Blasi Caballo (FAO), 아
프리카, 아세안, 중남미 공무원 및 전문가 등 
  - 아젠다: FAO 청색 어항 이니셔티브 프로젝트 향후 로드맵 논의
    -  26년도 청색 어항 연간보고서 추진 방향 협의 
    - 아시안 청색어항 가이드라인 현재 추진 현황 점검

수행결과

 ▫ 워크숍 3일차(06:00~15:00) 

  [오전/오후 : 필드 트립/ 06:00~15:00] 

 - 참 석 자 : 한덕훈 연구위원, Jose Estors(FAO 선임수산관), Yolanda Omana(FAO 수산관), Isabel 
Artime Garcia (스페인 농업수산식품부 수산차관), Ruben Marin Gallego 비고항만청장, Ady 
Candra 인도네시아 어항국장, Nabil Anwari 모로코 수산국장, Mikah Nyaberi 케냐 뭄바사 어항인
프라국장(전 뭄바사대교수), Gabriela Navarro 아르헨티나 수산자원국 부국장, Prinith 투바코 콜롬
비아 수산국 팀장, Kailash Dunnoo 모리셔스항만국 팀장, Amed Khan 아프리카개발은행 재정관
(AfDB)등 아프리카, 아세안, 중남미 공무원 및 전문가 약 40명
     · 비고항, 어시장, 수산물 경매장소, 민간 유통처리시설, 상업용항구, 배후 경제구역 방문
     · 효율적 시장관리 방법, 수산물 양륙 등 어시장의 디자인과 활동. 경매절차 직접참관 및  
       수산물 처리절차 논의 
     · 비고 인근 CAMBADOS 어항 (약 1시간 북서쪽 방향 거리) 방문하여 소규모어업인 및   
       어촌커뮤니티의 어항 개발 사례 와 운영현황 현장 방문



[별첨 1] 2026 7차 Blue Ports Initiative 워크숍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 

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 ))

업무④ 02.13.(금) 아시아, 중남미 관련 전문가 업무 협의
 ▫ 아시아 중남미 어촌어항 전문가 자문 회의(09:00~11:00) 
  - 참 석 자 : 한덕훈 연구위원(주재), 아시아 중남미 동 워크샵 참여 대표단 및 외부 전문가 등 6
인
  - 자문 내용 : 어항 국제개발협력 논의 
  -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 대상 해양수산 국제협력컨퍼런스 결과 공유 및 향후 사업 협의 등

수행결과

▫ 아시아 중남미 어촌어항 전문가 자문 회의(10:00~11:00) 
  - 참 석 자 : 한덕훈 연구위원(주재), Ady Candra 인니어항국장, 마레조 인니 어항과장, 마이홍 
베트남 농업부 수산국 국제협력 팀장, 안타나 태국 수산자원부 어구전문 팀장 등 6인
  - 자문 내용 : 각국의 어항 개발 현황 및 국제개발협력 방향 논의 
  - 인도네시아 는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아시아 국가 대상 해양수산 국제협력컨퍼런스 결과 공
유 및 향후 사업 협의 등

* 업무별 수행 결과는 각 700자 이내로 작성(관련 사진, 도표 필요시 추가)
* 보고서 총 분량은 10페이지 내외로 작성(필요시 조정)









[별첨2] ANFACO (갈리사아 해양산업연합회) 

ANFACO-CECOPESCA

https://www.programapleamar.es/entidades-beneficiarias/anfaco-cecope

sca

https://www.programapleamar.es/entidades-beneficiarias/anfaco-cecopesca
https://www.programapleamar.es/entidades-beneficiarias/anfaco-cecopesca



